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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의 病的 現象 (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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煩悶과 人格發達 (續)

그런데 人은 그 遺傳된 狀態에서 學得한 狀態로 進展함을 尙하야, 恒常 

舊狀態로부터 新狀態에 入하는 것을 貴重히 녁이는 것임니다. 花開堪折直須

折이란 句에 惑하야 醉遊하든 狀態에서 一定한 變常의 經驗을 因하야, 그 精

神的 人格 卽 生活市場에서 買集한 理想 뭉텡이 或은 名하기를 良心이라

는 것의 苦痛을 經驗하게 되면, 弱者는 自殺하고 强者는 그 理想에 適合한 

發展狀態로 進展하야 新人格을 形成함이 頻繁한 例임니다. 耶蘇는 이 意味에

서 그 著名한 再生論을 敎訓하얏슴니다. 然卽 人格分立을 因하야 生하는 衝

突과 苦痛은 人格發展의 現象이라 하겟스며, 此發展進行은 大槪 變常한 經驗

을 因하야 成就된다 할 것이니, 만일 人格分立이 無하고  變常한 經驗이 

無하면, 衝突도 無하고 苦痛도 無하는 同時에 人格의 發展도 無할 것임니다.

社會生活上 分立的 衝突

現代의 社會도 痛感을 經驗하는 浮躁狀態에 在하다 함은 以上에 觀察한 

바이지만은, 이는 元來社會도 遺傳된 舊狀態와 發展된 新狀態가 互相衝突함

을 經驗한다는 意味임니다. 國內에서는 遺傳되야온 資本主義 狀態와 發展되

야가는 社會主義 狀態가 衝突되고, 國外에서는 遺傳된 帝國主義의 狀態와 新

興하는 民族自決主義의 狀態가 互相衝突됨을 意味함니다. 資本主義와 帝國主

義는 性質上 密接한 關係가 有하야 資本主義 帝國主義에 依하야 그 勢力이 

盛大하야지니, 卽 帝國主義는 他民族을 征服하야 그 國家를 殖民地로 한 後 

國內의 資本家는 그 活動區域의 擴大를 라 營業의 隆盛을 期하게 되는 것

임니다. 이와 反對로 社會主義와 民族自決主義는 人類의 平等과 自由發展의

均一 機會를 渴望하는 共通한 理想을 有함으로, 此兩 主義는 舊習으로부터 

設置된 資本主義와 帝國主義에 對하야 反抗하게 되는 것임니다. 벨싸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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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사이유] 條約과 國際聯盟으로 이 病든 社會를 治療하려는 것은 舊狀態를 

彌縫하려는 結果이오, 各 社會黨의 政綱과 寰球協會로 모든 社會問題를 解決

코자함은 現代社會를 新基礎 우에 다시 建設하랴는 것이 되겟슴니다.


